
케이팝 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(이하 음콘협)는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

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. 

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

통과시킨 바 있다.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·포장 수훈자로 정해, BTS는 

문화훈·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.

그러나, 음콘협은 “류현진, 손흥민, 이창호,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

가 있는데,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

는지 의문이다.”라며 유감을 표했다.

또한, “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, 2017년부터 시행

해온 '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'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

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"고 촉구했다.

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케이팝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책 해결을 위해 앞

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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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콘협, “국방부의 병역법 시행령은 케이팝 아티스트에게만 가혹하다.”



※ 더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‘오케이팝’ 에서 영

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